
1. 서론

우리나라에서 「복지정책」이 실시되어 온 이래로, 여성

은 아동, 장애자, 노인과 더불어 국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한 대상집단이 되어 왔다. 그러나 꾸준한 정부의 관심에

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여전히 취약한 환경

속에 처해 있다. 이들 여성에 대한 기존의 복지정책도 관

습적인 답습수준 이상을 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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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여성복지는 단순히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틀속에 머무르기 보다는 여성중심적이고 독립적인 복지시행노선

을 표방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기존의 여성복지 프로그램들은 가부장적인 전제하에서 다분히 여성보호적인 경

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여성복지는 여성들로 하여금 가족이라는 한정된 틀을 벗어나 한 개인으로써 삶

의 질을 높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 의존하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여성복지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겠다. 즉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을 돌보야 하기 때문에 

노동 참여의 기회를 잃어 버린 여성에게 그 대가를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직접 간접 보상해 주는 방안도 연구되어

야 할 것이다. 그밖에 사회교육을 통하여 재생산활동에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여 가족에 대한 여성의 의무를 완화

시킴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여성복지, 사회복지실천, 가족복지, 일가정양립, 사회복지정책, 여성중심적

Abstract  Women's welfare needs to claim a women-centered and independent welfare 

implementation line rather than simply staying within the framework of overall social welfare. A 

significant number of existing women's welfare programs have shown a tendency to protect women 

under the patriarchal premise. However, women's welfare in the future should go in the direction 

of helping wome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s an individual out of the limited frame of family. 

Providing compensation for protecting dependent families is also an important aspect of women's 

welfar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he government provides economic direct and 

indirect compensation to women who have lost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labor because 

they have to take care of children, the disabled, or the elderl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welfare can be improved by inducing men's participation in reproductive activities through social 

education and relieving women's obligations to their families.

Key Words : Women'S Welfare, Social Welfare Practice, Family Welfare, Work-Family Balance, 

Social Welfare Policy, Women-Ce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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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복지국가의 이념속에서도 

상당히 소외된 집단으로 존재해 왔으며,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빈곤의 여성화“란 개념은 복지국가가 갖

는 남성과 여성의 편견적인 시각의 산물이라고 해석된

다[4]. 이와같이 여성의 복지는 다른 대상들을 위한 복

지정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고, 다른 부문의 복지

향상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부수적

인 것으로 인식되므로써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보인다[5-8].

기존의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적인 복지를 

누리는 것으로 집약되어, 여성복지의 목표도 빈곤이나 

요보호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주로 한 자립능력배양

을 중심의 물질적 생산노동을 중요시하였다[9-11]. 그

러나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여성의 복지정책은 지금까

지 간과되어 왔던 재생산의 측면을 함께 다루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가정내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전업주

부의 복지 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12-15]. 특

히 다가올 21세기에는 재택근무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어 일과 가족의 영역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이므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따른 여성복지 

증진은 필수적이다[16-18]. 그러므로 단순히 노동시장

에 참여하는 여성, 빈곤한 여성,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가 아니라 모든 여

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여성복

지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즉여성의 생산활동 뿐만 아니

라 재생산 활동까지 복지의 개념을 확대하여무릇 포괄

적이고도 보편적인 복지 정책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바람직 하다고 하겠다[19-22].

정부에서는 지난 1995년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와 동시에 

대구시에서도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제 

1차 5개년 계획을 1998년-2002년으로 설정하여

[23-27],지금까지 특정집단의 여성에게 한정적으로 실

시되어 왔던 여성복지 영역을 확대하여 모든 여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

로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여성복지관

련 정책이나 제도들을 다시 살펴보고, 보다 나은 정책

향상을 위한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편모가구는 양부모가구나 편부가구에 비해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대인관계망적 문제, 자녀양육 및 역

할재조정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를안고 있다. 특히 저

소득층 편모가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은 배우자와

의 이별과 함께 오는 가계책임자라는 역할을 떠맡으면

서, 다중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데에서 기인되는데, 이

들의 스트레스는 매우 높다.또한 사회적 인식도 그다지 

긍정적이지만은 아니므로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28-30]. 따라서 이들 여성집단을위한 복지 

전략은 다른 집단과 달리 매우 복합적이고도 포괄적으

로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모자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가보호,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그리고 일시보

호시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다 실질적지

원으로는 모자가정자립지원기금 운용. 수익, 저소득 모

자세대 결연사업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시행

하고 있는 편부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면, 편부 가

정 선정은편모가정 선정보다 소득이 높게 책정되어 있

어 성차별적 소지를 안고 있다. 게다가 편모 가구가 편

부 가구보다 10배 더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생업

자금융자 예산은 2배 차이를 보일뿐이다[31-35]. 따라

서 편모가구의 빈곤상황을 올바로 인지하고 특히 정책 

시행상 성차별적 요소를 배재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현상은 여

성들에게 직접적인영향을 미친다[36]. 먼저, 의존적인 

인구의 증가를 가져와 이들을 보호하는사람이 필요한

데, 우리나라의 가족상황이나 사회적 인식에 의하면, 대

부분 여성(며느리, 딸 등)인 경우가 많아, 결국은 여성

의 보호적 역할이더욱 요구되고 있다[37]. 또한, 고령화

과정에서 노년층의 성비율을 살펴 보면, 여성이 남성보

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층에 대한 복지는 

곧 여성의 복지로 이어지며, 이러한 현상은 연령이 높

아질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져 더욱 그렇다[38-41].

노년층대상의 사회복지정책이란 것은 곧 여성노인의 

복지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노인복지정책은 여성중심적인 서비스가 요구된다[42].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독거여성노인의 증가와 

맞물리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들이 겪는 

질병이나 건강문제, 경제적 빈곤문제, 심리적 소외감문

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감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독거노인의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수명이 

연장되어 이러한 여성노인들이 상당기간동안 살아 가

야 한다는 점, 게다가 대부분의 여성노인들이 젊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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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일을 한 경력이 없으므로 연금이나 다른 보험 등의 

수혜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거나, 있더라도 그 액수가 아

주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43-44], 이들이야말

로 미래의 여성복지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대

상이라고 하겠다.

지난 1985년 제 3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지적한 이래로 유엔은 1993년 “여성에 대한 폭

력철폐선언" 을 채택하였다[45-46]. 이러한 선언을 통

하여 학대를 받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

기 시작하였고, 단순한 인권선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 

복지 수준에서 폭력의 희생물이 되는 여성들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전환점이 되었다. 사실, 여성에 대한 폭

력(성폭력, 가정폭력 등)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차

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남녀간의 평등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며, 또한 여성

의 사회적, 심리적 복지에도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47].

한편,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 내에

서의 성폭력 내지는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들이 증가하

는 추세이며,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에 따라 성폭력도 

크게 증가하였다. 결국 많은 여성들이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폭력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

치나 이러한 사건들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적 기관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상담전화나 일

시적 보호소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차원에서 폭력을 당한 여성들을상담하고 그 가족까지 

포함한 가족상담을 진행하여 문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장기간적인 상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

며, 사후서비스로는 이러한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

모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정보를 알려주는 정보센타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한편, 성희롱의경우에는 이

에 대한 법적 개념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항할 제도적인 장치는 거의 없으므로,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여성들은 이에 대한 무방비상태에 있다

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여성복지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윤리관의 붕괴와 더불어 

개방적인 성문화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태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결여된 

상태이므로 미혼모 발생의 여지가 매우 크다.게다가 최

근에는 성폭력의 증가로 원하지 않는 임신, 출산으로 

인하여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는 여성들의 숫자도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미혼모를 위한 시설은 전국적으로 8

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대구지역에도 1개소가 있

지만, 전반적으로 운영 및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윤락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만 현실적으로 윤락행위는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형태가 날로 다양해지고, 향락적인성문화중심적인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여기서 

성을 파는 윤락여성은 사회적 무관심이나 경멸의 대상

으로 인식 되어왔으며, 이들은 우리 사회구조의 피해자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여성에 대한 복지적 차원에

서의 논의는 매우 부족하고 처벌이나 법규정에만 관심

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윤락여성이란 개념에서 우리는 남녀에 대한 이중적

인 성규범의식을잘 알 수 있다. 이들 집단은 몇가지 특

성이 있는데, 대부분이 미혼여성이며, 연령의 폭도 20

대로 제한되어 있는편이다. 이들이 겪는 문제는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소위 매춘이라는 직업

상의 노동과정에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공평성을 지적할 수있다.따라서 정부나 지역사

회에서도 이들 여성집단에 대하여 단순히단속이나 처

벌만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긴급전화

서비스는 일반 윤락여성집단이나 윤락의 위험에 처하

여 있는여성들에게 정보제공, 위기개입 등의 기능을 신

속하게 수행할 수있다는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또한 상

담서비스를 통하여 성교육실시, 의식교육함양등은 기본

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가능하다면 이들에게 피부로 느

껴질 수 있는 현장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예산의 지원이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겠다. 한편, 장기

적으로는 윤락여성을 위한 보호소가 필요하고, 우리지

역에도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이

러한 하드웨어적인 보호소의 존재여부가 아니라, 그 속

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등이 지원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

가 중요하다. 이들은 사회의 일탈집단으로 생활하여 왔

기 때문에 자존감이 매우 낮아 심리적상담을 통하여 자

존심을 높혀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직업훈련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 매매춘에서 나와 정

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의 자부심을 갖도록 도와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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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즉 직업(기술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응 프로그

램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들에 대한 

통합적 시각에서의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장애인수는 약 956천명이며, 여성장애인은 전

체의 43.9%에 해당되는 411천명이다. 정부에서는 장

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증진 시책을 내놓았으나, 

여성장애인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어려움과 더불어 여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불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눈에 띤다. 먼저 여성장애인

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의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남성장애인들과는 달리 여성장

애인들이 겪는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과 이

들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

2. 본론 

여성복지는 실무에서는 「부녀복지」와 혼용되어 쓰이

는데, 여성의독립성과 남녀평등적 시각에서는 「여성복

지」가 보다 발전된 개념이다. 즉 여성복지는 복지 수혜

대상이 부녀복지정책에 나타난 요보호 여성에게만 한

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여성에게까지 확대된 정책을 모

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복지 실태는 수혜 대상집단의 특성에 따라, 일반

여성(미혼여성,취업주부, 전업주부), 편모가구, 노인여

성, 학대받는여성, 미혼모, 매매춘관련여성, 그리고 장

애여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남성과 여성의 인구비율은 전국 비율과 비슷한 수준

으로, 남성이 50.3%, 여성이 49.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은 전체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구체

적인 예산에는 성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전반적인 복

지 구도안에서 여성복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

흡한 경향을 보인다.

일반여성을 위한 복지는 주로 여성회관이나 종합복

지관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되어온 공단이나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사회교육의 형태로 실시되어 왔다. 구체적인 교육내용

을 살펴 보면 기술교육. 취미, 교양, 보육 그리고 상담 

등의 분야로 나누어 대단위 강의를 통하여 직업보조수

단을 위한 기술교육이나 전반적이 교양함양과 전달하

는데 그 중점을 두어 왔다. 현재 대구광역시의 여성회

관은 2곳, 사회복지관은 19곳으로 전체여성의 복지욕

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대구통계연보, 

1996).

정부나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수혜를 

받는 다는 사실을 당당한 권리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수

치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지금

까지의 정부나 지역사회의 복지정책이 지나치게요보호

여성중심으로 서비스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

폭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으며, 국민으로

서 여성들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

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정책은 경제 발전 

중심의 논리속에서 저소득층 중심의 요보호대상 여성

들을 위한 잔여주의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

러나 소득 1만불 시대에 돌입하여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된 이즈음에 여성들의 복지욕구도 다

양화되어 가면서 모든 여성을 위한 보편주의적 복지정

책으로 전화될 시점이다. 사실, 지금까지 관행으로 실시

되어 온 복지관 등의 시설 중심에서 이루어지던 일반여

성 대상의 복지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사회와 증대되는 

개인욕구의 수준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욕구증대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전달도 일반여성들에게는 복지서비스

로 인식되므로, 이러한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도 확대되어야 하겠다.

미혼여성들에게는 사회교육차원에서 지적 욕구를 충

족시켜 줄 수 있고 참여의 편의성도 고려된 프로그램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실질적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기술교육이나 직장연계

프로그램등이 요구된다. 또한 여가의 중요성이 강조되

는 미래사회에서 여성들을 위한 전문적 수준의 취미활

동 프로그램도 중요한 복지지원책이다. 가사노동이 사

회적으로 임금노동과 동등하게 평가되고 인식된다면, 

그리고 전업주부들의 전문성을 띈 취미활동에대한 체계

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할 일 없는 여성들

의 "시간때우기"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여성

의 자아실현이란 목적을 달성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취업주부들에게는 자녀양육이나 노동시장에서

의 남녀평등성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

다. 특히 자녀양육을 위한 탁아프로그램은 주요한 관심

사로 부각되기 시작하여,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

었는데, 이 법은 원래 구빈사업적 성격을 띄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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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

서, 비로소 본격적인 여성복지를 위한 하나의 사회법으

로 자리잡아 나갔다. 그러나 취업주부를 위한 기존의 

복지정책은 노동시장의 남녀평등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모성보호측면이 강하였으므로 재고해 볼 여지다 있다. 

먼저, 여성복지는 단순히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틀속에 

머무르기 보다는 여성중심적이고 독립적인 복지시행노

선을 표방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기존의 여성복지 

프로그램들은 가부장적인 전제하에서 다분히 여성보호

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여성복지는 

여성들로 하여금 가족이라는 한정된 틀을 벗어나 한 개

인으로써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결론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가족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더욱 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여성 복지에 대한 몇가지 정책기존의 대부분의 복지서

비스가 특정 집단 여성들을 대상으로 구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서비스 수혜자는 「문제여성」혹은 「빈

곤여성」으로 인식되어, 자긍심을 저하시키고, 복지서비

스의 보편성과 대중성을 상실하는 경향을 보인 것도 사

실이다. 그러나 일반여성의 복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

는 복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의

미의 여성복지가 이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미래 사회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높혀주고 이러한 선택속에 전

업주부라는 직책도 역시 포함되어 여성에 대한 복지 정

책이 취업/비취업에 따라 차등적인 혜택이 아니라, 어

떤 선택을 하여도 복지수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겠

다. 취업여성에 대해서만 자녀양육지원을 비롯한 각종 

보육서비스 등을 실시 하는 것은 전업주부들의 입장에

서는 결코 평등한 정책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공

공기관의 보육서비스가 확대되어 많은 여성들이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에게 의존하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여성복지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겠다. 즉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을 돌보야 하기 때문

에 노동 참여의 기회를 잃어 버린 여성에게 그 대가를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직접 간접 보상해 주는 방안도 연

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사회교육을 통하여 재생산

활동에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여 가족에 대한 여성의 의

무를 완화시킴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적인 남녀 평등 시각이 결여된 부분의 시정도 

요구된다. 가령 등시각에서 설정된 복지로 나가야 할 

것이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나 취로사업등은 여

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생업자금융자는 

남성들에게 편중되어 실제로 여성이 어떠한 자립력을 

갖추어 빈곤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갖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여성들은 주로 보조 내지는 일시적인 복

지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는 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자립력을 키워 주는 방향으로 나가

고 있다. 따라서 여성을 위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하여서는 가부장적이고 전 근대적인 체계

에서 벗어나 여성을 주체적이고 개별적인 복지수혜대

상자로 재정의를 내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리하여 미래사회의 여성복지는 의

존적인 여성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남녀

평등시각에서 설정된 복지로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복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실무선

상에서는 여성정책담당 행정기구의 연계성을 높히는 

방향으로 각 부서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행

정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기한다. 또한 복지서비스 전달

이나 시행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립한다면, 바람직한 여

성복지가 발전되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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